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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쿠데타는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의 2020년 11월 총선 승리 결과를 인정하지 않

고 그녀가 이끄는 민간 정부를 제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88년부터 지속적으로 군부

협의체를 통해 강제적으로 지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는 문민정부의 부정으로 정

권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YTN, 2021). 이 외에도 전문가들은 추가적으로 

군부 지도자들의 이해관계 또한 쿠데타의 동기라고 분석했다(김종성, 2021). 쿠데타 발

생 이후 미얀마에서는 전국적으로 시위대 수십만 명이 군부에 대항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응해, 군부는 주요 도시에 계엄령을 선포 및 총격으로 미얀마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시위대를 현재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하며, 국영방송에서 

시위에 참여하면 머리와 몸에 총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경고 방송을 내보내고

(MBCNews, 2021).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사상자 수는 500여 명을 훌쩍 넘긴 상태이다.

이번 사태에 관해 UN 안보리 주요 국가들의 의견 대립 또한 볼 수 있다. 초강대국

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이번 사태를 ‘쿠데타’라 규정하며 미얀마 군부에 대한 추가적

인 제재와 개입을 검토하는 중이다. 그러나 평소 미얀마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

던 중국은 개입에 관해 굉장히 조심스러우며 미온적인 반응이다. 이러한 반응으로 인

해 중국은 이번 쿠데타 사태의 배후 세력이라는 의혹을 받기도 하였는데, 미얀마는 중

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중 인도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1차 관문이기 때문이다. 그만

큼 중국에게 미얀마는 핵심 국가 중 하나이며, 따라서 중국이 친중 군부를 세우려 하

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더욱 배후설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UN은 미얀마 군부에 무차별적 시민 학살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만 한 채, 여전

히 직접적 개입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이에 대해, ‘R2P’원칙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특정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개입하여 보호할 수 있도

록 하는 국제규범, 즉 R2P가 발효되면, 국제사회는 그 국가에 UN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 미얀마에는 이 R2P가 발효되지 않아 국

제사회의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군부의 대규모 학살이 이어지는 현시점에서, 미얀마

에는 왜 R2P가 적용되지 않는지, 그것이 발효되기 위한 실제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또한 대상 설정의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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